
지난 한달 동안은 정말 어수선한 시간이었습니다. 집안에 가득 차 있던 
짐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 나가고, 캄보디아로 가져갈 짐, 보관해 둘 짐, 나
누어 줄 짐, 버릴 짐 등 분류하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. 점점 넓
어지는 집안을 보면서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.

아이들도 아끼던 물건들을 정리하며, 모든 것을 다 들고 갈 수 없다는 생
각에 고민이 많습니다. 인형을 좋아해서 잔뜩 모아 두었는데, 그걸 남겨두고 
가자니 마음이 아픈가 봅니다. 정리를 하다가 훌쩍훌쩍 울길래, 상자 하나를 
주면서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이 상자 하나에 모두 담아라 했더니 그제
야 얼굴이 펴지면서 이제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것을 가
져가고 어떤 것을 안 가져갈지 결정하느라 분주합니다. 상자 하나에 모든 것
을 다 담아 보려고 흔들고 눌러 보기도 합니다.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, 
한편으로는....

지난 5월 16일 주일에 그동안 사역하였던 충무교회를 사임하였고, 제가 
속한 경남동노회 주관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5월 20
일 목요일 오전 9시 부산 김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합니다. 태국의 방콕 공
항을 경유하여 오후 5시 45분(한국시간 오후 7시 45분)에 프놈펜 공항에 
도착할 예정입니다. 비행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
갈아타며 대기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됩니다. 아마 이 편지를 받을 즈음에
는 이미 프놈펜에 도착했을 것입니다.

선교지로 떠나는 저희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후원 사역을 도와주실 모든 
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특히 재정을 관리하실 이학구 집사님과 문
서를 담당하실 현충헌 형제는 저의 끊임없는 후원자로 제가 후원 관리를 부
탁 드렸을 때 기꺼이 승낙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. 제가 어렵고 
힘들 때에 저에게 용기가 되었고,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귀한 분들
입니다. 이 두 분을 통하여 제가 사역하는 동안 무거운 짐 하나를 벗게 되었
습니다.

선교지에 도착해서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다시 전할 때까지 평안하시길 
기도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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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신 : 앞으로 선교편지는 문서 관리자를 통하여 발송됩니다. 선교지에서 
제가 한분씩 챙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선교 편지 발송과 관련한 모든 일은 
문서 관리자 형제와 의논해 주시고, 선교 편지를 계속 받기 원하시는 분은 
저의 홈페이지에 오셔서 주소를 남겨 주시면 계속 보내겠습니다. 그리고 주
소가 변경되면 관리자에게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 


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함석헌

만리길 나서는 날 
처자를 내맡기며 
맘 놓고 갈 만한 사람 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

온 세상 다 너를 버려 
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
"너뿐이야"라고 믿어주는 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. 

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
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
"너만은 제발 살아다오"할 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

잊지 못할 이 세상을 
놓고 떠나려 할 때 
"너 하나 있으니"하며 
빙그레 웃고 
눈을 감을 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

온 세상의 "예"보다도 
"아니오"라고 가만히 
머리 흔들어 
진실로 충언해주는 
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


